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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설명자료

보도시점 2023. 5. 16.(화) 배포 시 배포 2023. 5. 16.(화)

‘항체양성률 90% 넘으면 살처분 
안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달라

- 발생 농장은 항체양성률과 관계없이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살처분 중

<보도 주요내용>

  뉴스1 5월 15일(월) “구제역, 가축 항체 형성률 90% 넘으면 살처분 안한다” 

기사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발병 농장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방식을 선택적 살처분으로 전환하는 

방향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육 가축들의 백신 항체 

형성률에 따라 살처분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유력한 안은 발병농가 가축들의 백신 항체 형성률에 따라 살처분 규모를 

정하는 것으로, 백신 항체 형성률이 90%를 넘는 가축의 경우 살처분 대상

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발생 농장의 항체양성률이 90%를 넘는 가축의 경우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은 아직 검토된 바 없습니다.

  현재,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백신 접종 유형의 구제역이 발생한 

경우 항체양성률과 관계없이 각 시․군에서 최초로 발생한 농장은 해당 농장

에서 사육하는 전체 우제류 가축을 살처분하고 있으며, 추가로 발생한 농장의 

경우에도 역학적으로 구제역의 감염이 의심되는 감수성 동물에 대해 살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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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청주 구제역 발생농장은 농장이 인접해 있고, 대규모 밀집 사육지역 

등의 역학적 특성을 고려, 농장에서 사육하고 있는 한우를 전부 살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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